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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강 성경의 맥잡기_창조시대
(창1-11장)

일상의 땅으로부터 우주의 만곡궤도 밖으로.....우주, 그 곳은 인간이 침범하지 못한, 그 누구도 감지하거나 

탐험해 본 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의 장막이 걷히기 시작하여 인간은 처음으로 그 은밀한 

지역을 힐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우주의 광경은 인간의 물질관

과 에너지관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주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같이 정말 믿을 수 없

는 황당무개한 세계였던 것입니다. 

첫숟가락 하나의 양이 코끼리 이천만 마리의 무게나 나가는 곳, 빙글빙글 도는 작는 별이 단속적으로 1초

에 30번씩 반짝이는곳, 작고 신비로운 물체가 태양 10개 만큼의 밝기로 빛나는곳, 물질과 빛이 게걸스럽게 

블랙홀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곳. 등등 .......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계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하계가 100억개 이상 아니, 그 이

상.....어마무시한 규모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공간을 초당 빛의 속도, “광년”로 측정했는데, 광년은 초

당 186282마일의 속도로 1년을 달리는 거리입니다.(미국 지리 잡지 1976.5) 우리가 지구를 빛의 속도로 빙 

둘러 오는 총알을 쏠쑤만 있다면 그것은 지구를 돌면서 우리를 1초에 7번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영국 근대 과학자 홀데인(J.B.S)은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기묘할 뿐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더 기묘하다 했습니다.

오늘은 위의 우주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11장입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주요시대 주요인물 주요지역을 복습하며 창조시대를 살펴 봅니다.

즉, 창조시대요, 아담이요, 에덴동산에 관한 것입니다.

창조시대는 네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⓵창조 ⓶타락 ⓷홍수 ⓸바벨탑입니다.

1.창조 :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창1-2장)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화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매우 아름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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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형성”이란 육신의 모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영적인 자태

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의 감성 지성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하나님의 속성들로 인간이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2.타락 :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창3장)

아담과 하와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단 하

나의 금령,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을 거역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창조의 동

산 에덴 동산에서 쫒겨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의 인간의 고통과 악과 모든 괴로움은 인간의 타락이

라 불리는 이 한가지 행동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3.홍수 : 죄에 대한 심판 (창6-10장)

이후 700년 동안 인류의 수가 크게 번성함에 따라 그들의 죄악도 늘어났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노아/아내/세아들/세자부)밖에

발견하실 수 밖에 없는 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병든 세포조직을 도려내고 건강한 조직을 보호하듯 온 세상에 홍수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4.바벨탑 : 민족의 기원 (창11장)

홍수이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 명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한 곳에 모여 자기들을 기념하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대한 회중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게 하십니다.

결국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 없었고, 서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사

방으로 흩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민족의 기원입니다.


